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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준아트센터, 2025년 전시 해설 도슨트 성료 

  

  - 전시 해설 연간 800회, 6,400명 신청, 참여  

  - 올해 23기 전문 도슨트 양성, 선발 후 해설 투입 … 신규 도슨트 선발 경쟁률 6:1 넘어 

  - 도슨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시 해설 도슨트 교육 선도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지난 12월 13일(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을 하는 ‘도슨트’를 말한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아트센터를 위해 활동한 도슨트의 노고를 기리고, 봉사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도슨트 활동 주요 성과 보고와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체험 등으로 참여자들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2025년 전시 해설 도슨트 성료

문의
사업: 기획운영팀 한승연 t.031-201-8533  m.010-4876-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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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5년 12월 16(화) 이후 쪽수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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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백남준아트센터의 ‘자원봉사자의 날’은 플리마켓, 트리허그 

퍼포먼스, 축하 공연, 시상식 등 자원봉사자들의 자체 기획으로 운영, 나눔의 의미를 전파해 왔다. 

백남준아트센터 2011년 이후 도슨트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 운영과 도슨트 전시 해설을 운영 중이며, 

올해 총 800회의 전시 도슨트 투어 해설을 운영했으며, 6,4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백남준 작가의 전문 연구기관이자, 미술관인 백남준아트센터의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작품

과 전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해 운영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올해 

23기 신규 도슨트 15명을 선발하는 한편 기존 활동 도슨트의 심화 보수교육을 추진하여 전시 해설의 

전문성과 보편성을 키우고 있다. 

신규 도슨트들은 기초·심화 과정 등 총 16시간의 교육 이수와 보고서 작성, 스크립트 제출 평가와 시

연을 거친 후 발성법 등 전문 강의를 거쳐 해설에 투입된다. 특히 전시 개막 전 학예연구사와 함께 하

는 스터디와 전시장 투어, 스크립트 작성과 피드백 등과 다양한 심화 교육을 통해 관람객을 만나게 된

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도슨트 운영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 관람객이 백남준과 우리 기관을 이

해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전시 해설 도슨트가 전문 직업으로 확장되는 만큼 

우리 기관에서도 소명을 갖고 도슨트를 양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